
□ 박진 외교부장관은 8.5(금) 14:00-18:00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

제29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(ARF: ASEAN Regional Forum) 외교장관

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, 대만해협, 남중국해, 우크라이나, 미얀마 

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였다.  

  ◦ 박 장관은 규칙기반질서를 위협하는 다양한 도전 속에서 역내 가장 포괄적인 

안보 포럼인 ARF만이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,  

자유·평화·번영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.

 ※ ARF 참가국(총 27개국) :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, 북한, 미국, 중국, 일본, 러시아,
EU, 인도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, 파푸아뉴기니, 동티모르, 스리랑카, 방글라데시,
몽골, 파키스탄 (북한은 안광일 주인도네시아대사 겸 주아세안대사 참석)

□ 한반도 정세 관련, 박 장관은 북한이 올해에만 ICBM 6발을 포함, 

총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

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. 

  ◦ 박 장관은 북한이 핵 개발을 고집하는 것이 북한 스스로의 안보를  

저해하고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임을 

지적하고, 북한이 도발과 대결 대신에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

것을 촉구하였다.

보 도 자 료
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22-600

배포일시 2022. 8. 5.(금) 담당부서 아세안국

담당자 김동배 / 아세안국 심의관 (02-2100-7336)

박진 장관, 제29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[ARF] 

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

미·중·일·러·아세안 등 역내 주요국 및 북한이 참석한 가운데, 

한반도, 대만해협 긴장고조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하다.



  ◦ 아울러, 박 장관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우리 정부는 

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

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.  

  ◦ 또한, 박 장관은 북한 내 인도적 상황 및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

표하고,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

바란다고 하였다.

□ 최근 대만해협에서의 위기 고조 상황과 관련, 다수 참석자들은 현 

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,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한 각국 입장을 

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.

 ◦ 박 장관은 전 세계 대형 선박의 80% 이상이 통과하는 주요 해상 

운송로인 대만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

표명하였다.

 ◦ 박 장관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는 한편, 대만해협의 평화와 

안정은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인 만큼, 한국에게도 매우 

중요한 사안이라고 하였다.

     - 박 장관은 대만해협에서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될 경우, 공급망 교란 

등 역내에 정치·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으며, 특히 한반도의 

평화와 안정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.

     - 이러한 맥락에서, 박 장관은 대만해협의 위기고조를 우려하는「양안 

상황에 관한 아세안 외교장관 성명(8.3)」을 주목하였다.

 

□ 아울러, 참석자들은 △남중국해, △우크라이나, △미얀마 역내 주요 

안보현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하였다. 

  ◦ 남중국해 관련, 다수 참석자들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

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존중과 항행 및 

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. 

     - 박 장관은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강조하는 한편, 역내 긴장

완화 및 해양수송로 보호를 위해 해양법 집행기관 간 소통과 협

력이 증진을 위해 모든 당사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하였다.



  ◦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, 박 장관은 앞선 회의들에 이어 다시 한번 

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

없음을 강조하였다.

     - 아울러,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식량 및 에너지 

안보 위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, 사태가 조속한 시일 내 평

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였다.

  ◦ 미얀마 관련, 박 장관은 최근 미얀마 군부의 반군부 인사 사형 집행을 

비롯한 미얀마 내 폭력 사태가 역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중대한 

도전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규탄하였다.

     - 나아가, 박 장관은 아세안 5개 합의사항 진전을 위한 의장국 캄보디아의 

노력을 평가하며, 군부에 대해 폭력 중단, 구금인사 석방, 건설적 

대화 개시를 재차 촉구하였다.

□ 한편, 참석자 다수는 △식량·에너지 공급망 교란, △허위정보, △기후

변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, △사이버안보, △해양안보, △군축·비

확산 등 ARF의 분야별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한 예방

외교와 신뢰구축에 힘써 나가기로 하였다.

  ◦ 박 장관은 한국이 역내 정보통신기술(ICT) 안보 강화에 기여해 나

가기 위해 올해에 이어 2023년에도 ARF ICT 안보 회기간 회의 공

동의장직을 수임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.

□ 금번 ARF 외교장관회의는 참가국 간 다양한 역내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

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되며, 우리 정부는 이러한 

논의를 바탕으로 ARF 및 역내 평화ㆍ안보에 대한 기여를 강화해 나갈 

계획이다.

붙임 : 아세안지역안보포럼 회의 사진.  끝.


